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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부지역 청소년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채소류 섭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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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vegetable intake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BMI) of 
adolescents. For this, 400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living in Buyeogun, Chungnam were classified into 
underweight group, healthy weight group, and overweight group according to BMI, after which eating habits, daily 
intake levels of vegetables, perception of vegetables, and vegetable-related eating habi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the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Lack of time (44.3%)’ was the most frequently cited. In the case of unbalanced 
food intakes, the underweight group and overweight group showed the highest response for ‘grain’ while the healthy 
weight group showed the highest response for ‘vegetabl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P<0.001). Daily intakes of 
one serving size of vegetables was 3.3 in the underweight group, 3.8 servings in the healthy weight group, and 3.8 
servings in the overweight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frequency of vegetable intake 
at lunch was once in the underweight group,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1.3 servings in the healthy weight 
group and 1.4 servings in the overweight group (P<0.05). Regarding perception of vegetables, perception of ‘Vegetable 
consumption helps to get beautiful skin’ (P<0.01) and ‘I eat vegetables or don't eat depending on a cooking method’ 
(P<0.0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nderweight group. In the evaluation of vegetables-related eating habits, 
preference for vegetables in the underweight group was lower than that in the healthy weight and overweight groups 
(P<0.05). Summarizing the above results, vegetable intake by adolescents was generally low, and the frequency of 
vegetable intake at lunch as well as preference for vegetabl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underweight group. 
Studi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body types and vegetable intak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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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부모의 맞벌이 증가로 인해 외식문화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렸을 때부

터 길들여진 식생활과 식습관으로 유발되는 비만, 당뇨, 심

혈관계 질환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

고 있다(1,2). 청소년기는 신체 성장과 함께 자아개념이 확

립되는 시기이므로 이때 형성된 식습관이 성인기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의 식생활이나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은 과거에 비해 매우 풍요로

워졌으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당질과 지질 

등의 영양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비만 이환율

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체중 비율도 증가하여 체형

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4).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형에 매우 민감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체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신뢰

성이 적은 정보를 아무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문제

가 될 수 있다. 날씬한 체형에 대한 동경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고, 이는 식품섭취 제한이나 식품군 조절

과 같은 무분별한 체중 감소 노력으로 이어져 잘못된 식습관

을 갖기 쉽다(5).

채소류의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줌으로써 당뇨

병, 심혈관 질환 등의 생활습관 질환 위험을 낮추며 대장암 

등의 암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6). 또한 채소류는 탄수화물과 육류 섭취로 인해 산성화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질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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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준다(7). 채소류의 지속적

인 섭취는 정상적인 혈압 유지와 지방 흡수를 더디게 하며, 

함유된 무기질은 심리적 안정감과 인내심 유지에 도움을 주

어 스트레스 해소를 보다 원활하게 해준다고 한다(7). 실제 

일본 성인 남성에 있어 유제품,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알코

올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결장암에 걸릴 확률이 적었다

는 보고도 있다(8).

전통적인 한국인의 식생활은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어 한

국인의 식사에서 채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채소류의 1일 섭취량은 1995년 

286.2 g, 2001년 290.6 g, 2005년 326.1 g, 2010년 300.9 

g, 2012년 293 g으로 곡류 다음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채소류 섭취는 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학생들의 반찬류 중 채소류의 섭취비

율이 가장 낮았으며(10), 중학생들의 나물이나 무침류의 선

호도가 다른 조리법보다 낮았고(11), 학교급식에서 채소류

의 잔반율이 가장 높았다(12)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나 보다 더 어린 시기에 채소류 섭취를 높이기 

위해 채소를 선호하거나 기피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

거나 영양교육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13-15). Kang과 Jeong(16)은 지금까지 스트레스, 성별, 

결혼 유무, 교육수준, 건강관심 등의 요인이 음식 섭취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체중 관리, 도

덕적 관심 등과 같은 음식 선택 동기가 채소 섭취량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체형인식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채소 섭취는 체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소류의 건강에 대한 이점이 높은 

상황에서 체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형에 

따라 채소류 섭취상태가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

의 체형에 따른 적절한 채소 섭취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따른 채소류

의 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

교 2개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기입

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420부로 이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나머지 400부(회수율 95.3 

%)를 성별(남중생 54명, 여중생 51명, 남고생 146명, 여고

생 149명)과 BMI에 따라 저체중군(82명), 건강체중군(189

명), 과체중 이상군(129명)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17,18)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

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사항, 식습관, 채소류

의 섭취수준, 채소류에 대한 인식도와 채소류 관련 식습관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가족형태, 식사담당자, 부모의 학력과 생활수

준 등으로 구성하였고 신장, 체중 및 그에 따른 BMI로 신체

특성을 조사하였다. BMI는 아시아 성인 BMI에 의한 체형 

분류에 근거하여 18.5 미만을 저체중군, 18.5∼23을 건강체

중군, 23∼25를 과체중군, 25 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였

다(19). 비만 대상자는 전체 조사자의 5% 미만으로 낮았기 

때문에 과체중군과 비만군을 통합하여 과체중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일상적인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침식사 

횟수,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편식 유무,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 학교급식에서의 잔반 유무, 학교급식에서 잔반을 남기

는 이유, 채소류의 섭취횟수를 조사하였다. 채소류의 1일 

섭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채소류의 1회 섭취분량을 고려

한 1일 섭취횟수를 조사하였다. 1회 섭취분량은 1인 1회 

섭취분량을 기준으로 1회 섭취분량을 먹는다면 1, 절반을 

먹는다면 0.5, 그 미만이면 0으로 평가하였다. 1회 섭취분량

은 데친 나물의 경우 1/3컵, 생것일 경우 70 g, 김치류 40 

g으로 제시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통한 채소류 각

각의 섭취횟수를 조사한 후 1일 총 섭취횟수를 산출하였다. 

채소류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문항 

총 10개에 대해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채소류 관련 식습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채소류에 관한 일반적인 기호도, 좋아하는 이유, 싫

어하는 이유, 학교급식과 가정에서의 채소류 섭취량 비교, 

가장 싫어하는 채소의 색, 조리법, 느낌, 가장 좋아하는 김치

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rogram(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사항, 식습관, 채소 관련 식습관 자료는 

BMI에 따라 χ2-test를 실시하였으며, 채소 섭취량과 채소

류에 대한 인식도 자료는 BMI에 따라 ANOVA test로 분석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모든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족 수는 ‘4명(4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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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400)

Underweight
(n=82)

Healthy weight
(n=189)

Overweight
(n=129) χ2-value

Total Family 
membe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Nine

  5 (1.3)1)

 30 (7.5)
196 (49.0)
109 (27.3)
 38 (9.5)
 20 (5.0)
  2 (0.5)

 1 (1.2)
11 (13.4)
44 (53.7)
16 (19.5)
 8 (9.8)
 2 (2.4)
 0 (0.0)

  2 (1.1)
 13 (6.9)
 95 (50.3)
 52 (27.5)
 16 (8.5)
 10 (5.3)
  1 (0.5)

 2 (1.6)
 6 (4.7)
57 (44.2)
41 (31.8)
14 (10.9)
 8 (6.2)
 1 (0.8)

 11.837

Education 
background 
of fathe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Above university graduation
Unknown

 27 (6.8)
148 (37.0)
156 (39.0)
 67 (16.8)
  2 (0.5)

 4 (4.9)
41 (50.0)
27 (32.9)
 8 (9.8)
 2 (2.4)

 16 (8.5)
 61 (32.3)
 83 (43.9)
 29 (15.3)
  0 (0.0)

 7 (5.4)
46 (35.7)
46 (35.7)
30 (23.3)
 0 (0.0)

 22.482**

Education 
background 
of mothe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Above university graduation
Unknown

 81 (20.3)
 49 (12.3)
236 (59.0)
 28 (7.0)
  6 (1.5)

25 (30.5)
12 (14.6)
34 (41.5)
10 (12.2)
 1 (1.2)

 34 (18.0)
 25 (13.2)
123 (65.1)
  4 (2.1)
  3 (1.6)

22 (17.1)
12 (9.3)
79 (61.2)
14 (10.9)
 2 (1.6)

 24.774**

Income 
(10,000 
won/month)

<100
100≤ and <200
200≤ and <300
300≤ and <400
400≤

100 (25.0)
 68 (17.0)
 97 (24.3)
129 (32.3)
  6 (1.5)

30 (36.6)
17 (20.7)
11 (13.4)
24 (29.3)
 0 (0.0)

 37 (19.6)
 34 (18.0)
 56 (29.6)
 58 (30.7)
  4 (2.1)

33 (25.6)
17 (13.2)
30 (23.3)
47 (36.4)
 2 (1.6)

 17.591*

Charge to 
meal

Father
Mother
Grandparents
Oneself
Others

  6 (1.5)
231 (57.8)
134 (33.5)
 20 (5.0)
  9 (2.3)

 4 (4.9)
49 (59.8)
27 (32.9)
 2 (2.4)
 0 (0.0)

  1 (0.5)
102 (54.0)
 67 (35.4)
 13 (6.9)
  6 (3.2)

 1 (0.8)
80 (62.0)
40 (31.0)
 5 (3.9)
 3 (2.3)

 14.573

Interested in 
dietary life

Very interest
Interest
Normal
Not interest
Never interest

  1 (0.3)
113 (28.3)
166 (41.5)
 92 (23.0)
 28 (7.0)

 0 (0.0)
11 (13.4)
20 (24.4)
51 (62.2)
 0 (0.0)

  0 (0.0)
 55 (29.1)
 86 (45.5)
 31 (16.4)
 17 (9.0)

 1 (0.8)
47 (36.4)
60 (46.5)
10 (7.8)
11 (8.5)

 97.523***

Physical 
condition

Very good
Good
So so
Bad

 30 (7.5)
160 (40.0)
124 (31.0)
 86 (21.5)

 5 (6.1)
39 (47.6)
22 (26.8)
16 (19.5)

 16 (8.5)
 66 (34.9)
 64 (33.9)
 43 (22.8)

 9 (7.0)
55 (42.6)
38 (29.5)
27 (20.9)

  4.479

Body type

Very slim
Some slim
Normal
Some fat
Very fat

 35 (8.8)
182 (45.5)
 77 (19.3)
 62 (15.5)
 44 (11.0)

12 (14.6)
35 (42.7)
11 (13.4)
18 (22.0)
 6 (7.3)

  9 (4.8)
 90 (47.6)
 44 (23.3)
 25 (13.2)
 21 (11.1)

14 (10.9)
57 (44.2)
22 (17.1)
19 (14.7)
17 (13.2)

 15.530

Body weight
(kg)

<53
53≤ and <59
59≤ and <65
65≤

114 (28.5)
108 (27.0)
 90 (22.5)
 88 (22.0)

60 (73.2)
21 (25.6)
 1 (1.2)
 0 (0.0)

 54 (28.6)
 72 (38.1)
 53 (28.0)
 10 (5.3)

 0 (0.0)
15 (11.6)
36 (27.9)
78 (60.5)

263.69***

Height
(cm)

<160
160≤ and <165
165≤ and <170
170≤

 89 (22.3)
104 (26.0)
 79 (19.8)
128 (32.0)

 6 (7.3)
22 (26.8)
22 (26.8)
32 (39.0)

 38 (20.1)
 45 (23.8)
 38 (20.1)
 68 (36.0)

45 (34.9)
37 (28.7)
19 (14.7)
28 (21.7)

 28.801***

1)n (%). *P<0.05, **P<0.01, ***P<0.001.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9.0%, 59.0 

%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32.3%)’

이, 식사 담당은 ‘어머니(57.8%)’라는 응답이,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다(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체형과 관

련하여 ‘약간 마른편(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

중은 ‘53 kg 미만(28.5%)’, 신장은 ‘170 cm 이상(3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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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ting habit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400)

Underweight
(n=82)

Healthy weight
(n=189)

Overweight
(n=129) χ2-value 

Frequency of 
breakfast (/week)

6～7
4～5
2～3
0～1

137 (34.3)1)

121 (30.3)
118 (29.5)
 24 (6.0)

44 (53.7)
 8 (9.8)
22 (26.8)
 8 (9.8)

 54 (28.6)
 73 (38.6)
 50 (26.5)
 12 (6.3)

 39 (30.2)
 40 (31.0)
 46 (35.7)
  4 (3.1)

33.422***

Reason of 
skipping 
breakfast

No time
No appetite
Difficult to digest
Weight control
No meal preparation

177 (44.3)
145 (36.3)
 46 (11.5)
 12 (3.0)
 20 (5.0)

40 (48.8)
36 (43.9)
 2 (2.4)
 2 (2.4)
 2 (2.4)

 80 (42.3)
 68 (36.0)
 31 (16.4)
  0 (0.0)
 10 (5.3)

 57 (44.2)
 41 (31.8)
 13 (10.1)
 10 (7.8)
  8 (6.2)

29.553***

Unbalanced diet Yes
No

376 (94.0)
 24 (6.0)

78 (95.1)
 4 (4.9)

181 (95.8)
  8 (4.2)

117 (90.7)
 12 (9.3)  3.724

Type of 
unbalanced diet

Grains
Vegetables
Fish
Meat
Fruits
A balanced meal

143 (35.8)
138 (34.5)
 62 (15.5)
  3 (0.8)
 30 (7.5)
 24 (6.0)

42 (51.2)
19 (23.2)
 6 (7.3)
 2 (2.4)
 8 (9.8)
 5 (6.1)

 55 (29.1)
 85 (45.0)
 28 (14.8)
  0 (0.0)
 12 (6.3)
  9 (4.8)

 46 (35.7)
 34 (26.4)
 28 (21.7)
  1 (0.8)
 10 (7.8)
 10 (7.8)

32.754***

Leftovers Yes
No

376 (94.0)
 24 (6.0)

78 (95.1)
 4 (4.9)

181 (95.8)
  8 (4.2)

117 (90.7)
 12 (9.3)  3.724

Reason of 
leftover food

Disliking food
A lot of food
No taste
No appetite
Others

143 (35.8)
138 (34.5)
 88 (22.0)
  3 (0.8)
  4 (1.0)

42 (51.2)
19 (23.2)
14 (17.1)
 2 (2.4)
 0 (0.0)

 55 (29.1)
 85 (45.0)
 39 (20.6)
  0 (0.0)
  1 (0.5)

 46 (35.7)
 34 (26.4)
 35 (27.1)
  1 (0.8)
  3 (2.3)

31.163**

Frequency 
of vegetable 
intake

Every meal time
Once/day
3～4 times/week
1～2 times/week
Almost don't eat

 64 (16.0)
 75 (18.8)
208 (52.0)
 12 (3.0)
 41 (10.3)

11 (13.4)
15 (18.3)
52 (63.4)
 2 (2.4)
 2 (2.4)

 36 (19.0)
 36 (19.0)
 90 (47.6)
  0 (0.0)
 27 (14.3)

 17 (13.2)
 24 (18.6)
 66 (51.2)
 10 (7.8)
 12 (9.3)

28.334***

1)n (%). **P<0.01, ***P<0.001.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체형군별 일반사항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평균소득, 식생활에 대한 관심, 체중, 신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학력은 저체중의 경우 ‘중

학교 졸업(50.0%)’이, 건강체중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43.9%)’이, 과체중의 경우 ‘중학교 졸업(35.7%)’과 ‘고등학

교 졸업(35.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고

(P<0.01), 어머니 학력은 모든 BMI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이 건강체중과 과체중에 비해 저

체중이 20% 정도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01). 식

생활에 대한 관심은 저체중의 경우 ‘별로 관심 없다(62.2%)’

가, 건강체중과 과체중의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각각 45.5 

%, 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 

0.001). 

학생의 체형군별 부모의 학력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 학력의 경우 저체중군은 고등학교 졸업, 건강체

중군과 과체중군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많았다는 결과(17)

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 건강체중군의 아버지 학력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중학생의 체형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저체중, 건강체중, 과체중으로 갈수록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으며(20), 여고생 저체중

군의 약 40%가 정상이거나 통통하다고 답변하여 저체중군

과 건강체중군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중을 실제보다 과다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남녀 학생

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BMI군별 체형 인식

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어 위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마다 남녀 학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일반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1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6∼7회(34.3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시

간이 부족해서(44.3%)’가 가장 많았으며, 편식 여부에 대해

서는 ‘그렇다(94.0%)’가, 편식하는 음식 종류는 ‘곡류(35.8%)’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급식을 남기는지에 대한 

잔반 여부는 ‘그렇다(94.0%)’가, 잔반을 하는 이유로는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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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vegetable intake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400) Underweight
(n=82)

Healthy weight
(n=189)

Overweight
(n=129) F value

Breakfast
Lunch
Dinner
Total

 1.12±0.421)

1.24±0.89
1.24±0.36
3.61±1.40

1.10±0.43
1.01±0.79b2)

1.20±0.35
3.30±1.29

1.13±0.40
1.25±0.92a

1.25±0.37
3.82±3.24

1.13±0.45
1.38±0.87a

1.26±0.35
3.76±1.44

0.18
4.55*

0.63
2.75

1)Mean±SD. Data indicates the number of serving size. Serving size (the amount of food intake once): ⅓ cup parboiled vegetables,
70 g uncooked vegetables, 40 g kimchi.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어하는 음식이 있어서(35.8%)’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

다. 채소는 ‘일주일에 3∼4회(52.0%)’ 섭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BMI에 따른 식습관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편식 여부와 

잔반 여부를 제외한 5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1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저체중의 경우 ‘6∼7회(53.7 

%)’, 정상체중의 경우 ‘4∼5회(38.6%)’, 과체중의 경우는 ‘2

∼3회(3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본 연구 결과는 저체중군에서 과

체중 이상군으로 갈수록 아침 식사횟수가 낮았다는 선행연

구(20)와 유사하였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모든 BMI

군에서 ‘시간이 없어서’와 ‘식욕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식욕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건강체중과 과

체중에 비해 저체중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가장 큰 이유가 저

체중군과 건강체중군의 경우 ‘식욕이 없어서’라고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과체중 이상군의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또

는 ‘습관적으로’ 거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는 선행연구(19)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체형군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저체중과 과체중의 경우 ‘곡류’

라는 응답이 각각 51.2%,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체중의 경우에는 ‘채소류(45.0%)’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음식을 남기는 이유는 

건강체중의 경우 ‘양이 많아서(45.0%)’, 저체중과 과체중의 

경우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서’가 각각 51.2%, 35.7%로 가

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P<0.01). 채소 섭취빈도는 모든 

BMI군에서 ‘일주일에 3∼4회’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

으나, 건강체중군의 경우 ‘하루 1회’와 ‘매 끼 섭취’를 한다는 

비율도 각각 19%로 높았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도 

14.3%로 높아 이들의 채소류에 대한 편식이 가장 높다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일반 식습관 조사 결과 본 

조사대상자들이 편식하는 식품은 곡류와 채소류가 높았으

며, 특히 건강체중군에서 채소류 편식 비율이 높아 이들에게 

편식 없이 채소 섭취를 유도할 수 있는 집중적인 식사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소류의 섭취수준

조사대상자의 채소류의 1회 섭취분량을 고려한 1일 섭취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채소류의 1일 섭취

횟수는 전체 조사대상자가 3.6회로 나타났으며, 저체중 3.3

회, 건강체중 3.8회, 과체중 3.8회로 체형군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끼니별 채소류의 섭취횟수는 아침과 저녁은 체형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점심식사의 경우 저체중군이 

1회로 건강체중군 1.3회와 과체중군 1.4회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P<0.05). 

Na(22)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일 평균 

김치 1.5회, 채소 1.4회, 과일이나 주스를 1.3회 섭취하였고, 

채소와 과일의 총 섭취빈도는 4.2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양섭취기준(23)의 식사구성안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1

일 채소류 7회, 과일류 2회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비교

할 때 본 조사대상자의 1일 평균 채소류의 섭취횟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채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24)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중 관리는 

채소 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체형 상태

나 관심에 따라 채소 섭취상태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 

결과 체형군별 채소류의 1일 총 섭취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점심식사를 통한 채소류 섭취횟수는 저체중군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조사가 이루어진 학기 중에 학생들의 

점심식사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

교급식 현장에서 특히, 저체중군의 경우 채소류를 다양하게 

이용한 메뉴 개발과 영양지도를 통해 채소류 섭취를 증가시

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체형

에 따라 채소류의 섭취횟수뿐만 아니라 섭취량, 섭취패턴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여 체형상태와 채소류 섭취와의 관계

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소류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채소류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10가지 문항

에 대해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아니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조사대

상자에서 ‘이전의 나쁜 기억 때문에 먹기 힘들다’라는 인식

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질감이 싫어서 먹기 힘들

다’, ‘조리 방법에 따라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다’ 



청소년의 채소류 섭취상태 931

Table 4. Perception and belief on vegetable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400)

Underweight
(n=82)

Healthy weight
(n=189)

Overweight
(n=129) F value

Vegetables help to keep weight control.
Vegetables prevent constipation and make healthy.
Vegetables are effective in preventing cancer.
Vegetables are easy to cook so one can eat it 

conveniently.
Vegetable consumption helps to get beautiful skin.
Texture of vegetables is too bad to eat.
It is difficult to eat vegetables due to a previous 

bad experience.
I have trouble in eating vegetables because I did 

not try before.
My friends do not like vegetables so I do not also 

eat it.
I eat vegetables or don't eat depending on a 

cooking method.

2.74±1.24
2.89±1.33
2.92±1.36
2.73±1.32

2.51±0.75
1.78±1.17
1.74±0.64

1.87±0.63

2.23±0.76

1.87±0.81

2.82±1.331)

2.89±1.10
3.01±1.30
2.57±1.22

2.28±0.71b2)

1.87±1.17
1.77±0.53

1.82±0.55

2.10±0.75

1.71±0.78b

2.75±1.21
2.97±1.39
2.81±1.36
2.74±1.35

2.58±0.75a

1.80±1.19
1.76±0.67

1.85±0.64

2.27±0.78

1.97±0.86a

2.67±1.23
2.77±1.38
3.02±1.38
2.81±1.32

2.56±0.76a

1.68±1.13
1.69±0.65

1.92±0.67

2.26±0.74

1.81±0.74ab

0.34
0.92
1.14
0.80

5.04**

0.71
0.59

0.81

1.63

3.40*

1)Mean±SD. Score: completely agree (1)～completely disagree (5).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와 ‘변비를 예

방하여 건강해진다’는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

에 따른 채소류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먹으면 

피부가 예뻐진다’라는 항목에 대한 인식은 저체중군이 건강

체중과 과체중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조리방

법에 따라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항목도 

저체중군이 건강체중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선행연구(22)에서 채소류는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 채소류는 ‘이전의 나쁜 기억 

때문에 먹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채소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

환하는 영양교육이나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채소

류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저체중군에서 채소류는 ‘먹으면 피부가 예

뻐진다’라는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는 이들의 체형이

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은 채소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체중군에서 

채소류는 ‘조리방법에 따라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다’가 인식이 높은 결과는 학교급식을 통한 점심식사에서 

채소류의 섭취가 가장 낮았다는 앞선 결과와 함께 이들이 

선호하는 채소류 조리방법을 조사하여 학교급식 메뉴에 반

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채소류 관련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관련 식습관은 Table 5와 같다. 채

소의 기호에 대해 ‘매우 좋아한다(30.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채소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맛이 있어서(50.8%)’, 

채소가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44.9%)’이, 채소의 섭취

량은 ‘급식과 집에서 먹는 양이 비슷하다(41.0%)’라는 응답

이, 싫어하는 채소 색은 ‘흰색(44.8%)’, 싫어하는 채소 조리

법은 ‘삶아서 무침(48.5%)’, 채소의 싫어하는 느낌은 ‘쌉쌀

하다(43.8%)’, 선호 김치는 ‘나박김치(41.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BMI에 따른 채소류에 대한 식습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채소의 기호는 저체중의 경우 ‘싫어한다(37.8%)’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으나, 건강체중과 과체중의 경우 ‘매우 좋아한

다’라는 응답이 각각 31.2%, 2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채소가 좋은 이유에 

대하여 저체중과 건강체중은 ‘맛있어서’가 각각 66.7%와 

51.2%로 가장 높았으나 과체중은 ‘그냥’이 60.9%로 가장 

높았다(P<0.001). 채소가 싫은 이유에 대하여 저체중은 ‘무

응답’이 64.5%, 건강체중과 과체중은 ‘그냥’이 각각 55.5%, 

48.5%로 가장 높았다(P<0.01). 채소의 섭취량과 관련하여 

저체중의 경우 ‘급식에서 양이 월등히 많다(42.7%)’라는 응

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건강체중과 과체중의 경우 ‘급식과 

집에서 먹는 양이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43.4%, 

3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채소의 싫어하는 느낌으로는 모든 BMI군에서 ‘쌉

쌀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

으로 저체중과 건강체중은 ‘딱딱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25.6%, 20.6%로 많았고, 과체중은 ‘물컹하다(29.5%)’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05). 

채소의 기호에 대해 ‘매우 좋아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나 저체중군의 채소류 기호도가 건강체중과 과체중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 특히, 저체중 청소년의 채소에 대한 

기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학교급식에서 

채소의 섭취량이 집에서와 비슷하거나 많다는 응답이 높은 

결과를 통해 가정에서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지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채소를 삶아서 무친 조리법과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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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egetables-related eating habit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400)

Underweight
(n=82)

Healthy weight
(n=189)

Overweight
(n=129) χ2-value

Vegetable 
preference

Very like
Like
Usually
Don't like

121 (30.3)1)

 74 (18.5)
 87 (21.8)
118 (29.5)

24 (29.3)
21 (25.6)
 6 (7.3)
31 (37.8)

59 (31.2)
27 (14.3)
49 (25.9)
54 (28.6)

38 (29.5)
26 (20.2)
32 (24.8)
33 (25.6)

16.924*

Reason to like 
vegetables

Delicious
Just
No response

 99 (50.8)
 95 (48.7)
  1 (0.5)

30 (66.7)
15 (33.3)
 0 (0.0)

44 (51.2)
41 (47.6)
 1 (1.2)

25 (39.1)
39 (60.9)
 0 (0.0)

9.404***

Reason to 
dislike 
vegetable

No flavor
Texture and appearance
Just
No response

 17 (14.4)
  1 (0.9)
 53 (44.9)
 47 (39.8)

 3 (9.7)
 1 (3.2)
 7 (22.5)
20 (64.5)

10 (18.5)
 0 (0.0)
30 (55.5)
14 (26.0)

 4 (12.1)
 0 (0.0)
16 (48.5)
13 (39.4)

16.304**

Vegetable 
intake at school 
and at home 

Much more at school 
Little more at school
Similar
Little more at home
Much more at home

145 (36.3)
 37 (9.3)
164 (41.0)
 24 (6.0)
 30 (7.5)

35 (42.7)
 6 (7.3)
33 (40.2)
 8 (9.8)
 0 (0.0)

65 (34.4)
11 (5.8)
82 (43.4)
12 (6.3)
19 (10.1)

45 (34.9)
20 (15.5)
49 (38.0)
 4 (3.1)
11 (8.5)

21.680**

Disliking 
vegetable color

Green
Red
White
Black
Purple

 40 (10.0)
 77 (19.3)
179 (44.8)
 14 (3.5)
 90 (22.5)

10 (12.2)
10 (12.2)
42 (51.2)
 3 (3.7)
17 (20.7)

15 (7.9)
32 (16.9)
86 (45.5)
10 (5.3)
46 (24.3)

15 (11.6)
35 (27.1)
51 (39.5)
 1 (0.8)
27 (20.9)

14.941

Disliking 
cooking method 
of vegetable

Stir
Raw
Boil
Soup 
Fry
Others

 28 (7.0)
 73 (18.3)
194 (48.5)
 72 (18.0)
 32 (8.0)
  1 (0.3)

 4 (4.9)
14 (17.1)
44 (53.7)
19 (23.2)
 1 (1.2)
 0 (0.0)

12 (6.3)
28 (14.8)
93 (49.2)
36 (19.0)
20 (10.6)
 0 (0.0)

12 (9.3)
31 (24.0)
57 (44.2)
17 (13.2)
11 (8.5)
 1 (0.8)

17.662

Disliking 
feeling of 
vegetable

Hard 
Squashy
Slightly bitter
Gooey
Stiff
And so on

 88 (22.0)
 92 (23.0)
175 (43.8)
 14 (3.5)
 30 (7.5)
  1 (0.3)

21 (25.6)
16 (19.5)
42 (51.2)
 3 (3.7)
 0 (0.0)
 0 (0.0)

39 (20.6)
38 (20.1)
83 (43.9)
10 (5.3)
19 (10.1)
 0 (0.0)

28 (21.7)
38 (29.5)
50 (38.8)
 1 (0.8)
11 (8.5)
 1 (0.8)

20.442*

Preferable 
kimchi

White cabbage kimchi
Kkakduki
Nabak kimchi
Chonggak kimchi
Young radish kimchi
Others

 99 (24.8)
 75 (18.8)
166 (41.5)
 27 (6.8)
 32 (8.0)
  1 (0.3)

27 (32.9)
15 (18.3)
35 (42.7)
 4 (4.9)
 1 (1.2)
 0 (0.0)

42 (22.2)
29 (15.3)
82 (43.4)
16 (8.5)
20 (10.6)
 0 (0.0)

30 (23.3)
31 (24.0)
49 (38.0)
 7 (5.4)
11 (8.5)
 1 (0.8)

16.508

1)n (%). *P<0.05, **P<0.01, ***P<0.001.

류의 씁쓸한 맛 등의 기호도가 낮았으므로 조리법을 다양하

게 연구하여 채소 섭취와 기호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BMI에 따라 채소류의 섭취상

태를 조사함으로써 체형에 따른 적절한 채소 섭취지도와 바

람직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BMI에 따라 저체중군, 건강체중

군, 과체중 이상 군으로 분류하여 식습관, 채소류의 1일 섭

취수준, 채소류에 대한 인식, 채소류 관련 식습관을 비교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수는 4명(49.0%)이 가장 많았

고,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9.0%, 59.0%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소득은 ‘300~400

만원(32.3)%’이 가장 많았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시

간이 부족해서(44.3%)’가 가장 많았으며,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저체중과 과체중의 경우 ‘곡류’라는 응답이 가장 높

게 나타난 반면, 건강체중의 경우에는 ‘채소류’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채소류의 1회 

섭취량을 고려한 1일 섭취횟수는 저체중군 3.3회, 건강체중

군 3.8회, 과체중군 3.8회로 체형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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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점심식사를 통한 채소류의 섭취횟수는 저체중군

이 1회로 건강체중군 1.3회와 과체중군 1.4회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채소류에 대한 인식도 평가에서 채소류는 

‘먹으면 피부가 예뻐진다’(P<0.01)와 ‘조리방법에 따라 먹

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다’(P<0.05)라는 인식이 저

체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채소류 관련 식습관 평가에서 

저체중군의 채소류 기호도는 건강체중과 과체중군에 비해 

낮았으며, 채소가 좋은 이유는 ‘맛이 있어서’, 채소가 싫은 

이유는 ‘그냥’이, 채소의 섭취량은 ‘급식과 집에서 먹는 양이 

비슷하다’가, 싫어하는 채소 색은 ‘흰색’, 싫어하는 채소 조

리법은 ‘삶아서 무침’, 채소의 싫어하는 느낌은 ‘쌉쌀하다’, 

선호하는 김치는 ‘나박김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조사 청소년의 채소류 섭취는 전반

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건강체중군은 채소류에 대한 편식이 

높았고 저체중군은 점심식사를 통한 채소류의 섭취횟수와 

채소류에 대한 기호가 유의하게 낮았다. 앞으로 청소년의 

체형과 채소류 섭취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

한 연구와 함께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 적절한 채소류 섭취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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